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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장노년의 주관적 경력 성공에 영향을 미치고 받는가?:

시간적 관점에서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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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과거 경력 및 조직 몰입이 주관적 경력 성공에 미치는 영향과 주도적 성격과 주

관적 경력 성공 사이를 경력 및 조직 몰입이 매개하는 것을 검증하는데 있고, 둘째, 주관적 경력 성공과

미래 시간 조망 사이를 자기 효능감이 매개하는지 검토하는 데 있으며, 셋째, 주관적 경력 성공과 활동적

노년 사이를 미래 시간 조망이 매개하는 것을 검증하는 데 있다. 주경력의 직장을 은퇴한 55세 이상의 노

인 144명과 이들을 포함하는 55세 이상의 직장인 400명이 연구에 참가했으며 분석을 주경력을 마친 은퇴

자 144명에 대한 것과 전체 샘플에 대한 것을 나누어 했다. 결과를 요약하자면, 첫째 위계적 회귀 분석을

한 결과 경력 몰입이 주관적 경력 성공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직 몰입은 주관

적 경력 성공에서는 유의했다. 둘째,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주도적 성격, 경력 몰입, 조직 몰입, 주관적 경

력 성공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주도적 성격과 주관적 경력 성공 사이를 경력 몰입 및 조직 몰입이 매개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매개 분석 결과 주관적 경력 성공과 미래 시간 조망 사이를 자기 효능감이

매개했다. 마지막으로, 매개 분석 결과 주관적 경력 성공과 활동적 노년 사이를 미래 시간 조망이 매개했

다. 논의에서 시간 관점에서 경력 개발 활동, 특성으로서 주도적 성격, 경력 성공의 효과성에 대해서 다루

었으며 본 연구의 시사점, 제한점, 그리고 향후 연구에 대해 제언하였다.

주요어 : 활동적 노년, 경력 몰입, 조직 몰입, 주관적 경력 성공, 미래 시간 조망, 주도적 성격, 자기 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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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대한 철학적 사유는 오랜 전통을 가

지는데, 플라톤에게서 시간은 “수에 따라서 하

늘이 규칙적으로 순환하는 운동”으로 보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무한이 다가오는 지금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사물의 운동으로 지각되

는 헤아려지는 수”라고 보았으며, 아우구스

티누스에게서 시간의 흐름은 아직 없는 미래

에서 현재를 거쳐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로

흐르는 ‘아니 있음에로의 흐름’이다(원형준, 

2010). 심리학적으로는 Frank(1939)이 시간 조

망을 현재에서 미래를 파악하고 과거로 거슬

러 갈 수 있는 시간구조의 체계라고 보았다. 

Lewin(1951)은 주어진 시간에 존재하는 개인의

심리적 과거와 미래에 대한 관점의 종합이라

고 정의했다.

시간에 대한 관점을 경력 개발 활동이나 경

력 성공에 적용해보자면, 개인이 사고하고 판

단하는 경력 성공은 과거에 내가 어떤 사실을

가졌는지와 과거를 보는 나의 주관성에 의해

서 경력이라는 개인의 역사가 성공했는지 그

렇지 못했는지 평가할 수 있다. Kiesler(1971)는

직업이나 경력에 대해 더욱 몰입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욱 경력 성공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것을 보였는데, 여

기서 직업이나 경력에 몰입한 것은 ‘사실’이고

그러한 사실을 해석하는 본인의 현재 주관성

이 경력 성공에 대한 판단을 한다. 현재 판단

하는 나는 미래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과

거에 대한 평가와 현재의 활동이 달라질 수

있다. 미래 사건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동기와 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Bandura, 2001).

Wallace(1956)는 미래 시간 조망을 “개념화

되는 미래 시간 간격의 길이”라고 정의하였다. 

Zimbardo(2008)는 미래 시간 조망을 가진 사람

들의 특성에 대해 심도있게 연구했는데, 이

들은 긍정적 사고를 많이 하기때문에 단기적

보상을 지연할 수 있고 미래를 위해서 현재

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을 보였다. 

Carstensen, Issacowz와 Charles(1999)는 목표달성

과정에서 정서, 인지, 동기에 영향을 주는 미

래시간조망의 효과성에 대해서 연구했다. 국

내에서는 이성광(2007)이 성공에 대한 희망과

미래 시간 조망 사이에 높은 상관이 있음을

밝혔고 오은혜와 탁진국(2012)은 경력계획과

긍정심리자본 사이를 미래 시간 조망이 정적

으로 매개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주일(2013)은 

미래 시간 조망이 개방성, 안전애착과 생산적

노년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

였다. 경력 개발이나 성공과 관련된 선행 연

구들은 주로 미래 시간 조망의 연구도 현재와

미래의 틀 속에서 연구되어왔다.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인 틀을 동시에 고려하면

서 경력 개발이나 성공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질 필요성이 있다. 과거의 어떤 요소들이 원

인이 되어서 현재의 주관적 경력 성공에 영향

을 미치며 현재의 주관적 성공이 미래를 내다

보는 관점과 현재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주관적 경력 성공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주관적 경력 성공을 촉진하는 개인적 요인

을 탐색하는 연구들은, 그 대상이 주로 관리

자급이었다(Boudreau, Bosewell, Judge, & Bretz, 

2001; Seibert, Crant, & Kraimer, 1999). 그 이유

는 첫째, 관리자 이상으로 넘어가면 일반 회

사에서는 많은 인원이 퇴직하기 때문에 표본

이 편파되어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힘들

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서 경력에 성공하지

못한 종업원들이 회사를 떠나서 회사에 남아

있는 경력 성공자와 비교될 수 없다. 둘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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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서 바쁜 임원급을 대상으로 연구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즉, 직위가 높은

경력 성공자를 연구 대상자로 확보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전 생애적인 관점에서

경력 성공을 다룬 선행 연구는 거의 없다. 선

행 연구들만 가지고 주관적 경력 성공에 대해

온전하게 설명하기에는 시점이 관리자 이상에

서는 연구가 되지 않았기에 주관적 경력 성공

의 선행 및 결과 변인에 대해 논하기에는 다

소 부족하다. 예컨대, 중간 관리자급까지는 경

력에 성공했지만 이후 리더가 되어서는 실패

할 수 도 있고 또한 실패한 사람들이 회사를

옮기거나 창업을 하여 이후에는 성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주관적 경력 성

공을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연령

대를 관리자급 이상으로 확대해서 연구할 필

요성이 있다.

이러한 필요성들에 상응하는 본 연구의 주

요 연구 물음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의 경

력 몰입과 조직 몰입은 현재의 경력 성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현재의 주관적

경력 성공은 미래에 대한 조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미래 시간 조망은 현재의 활

동에 어떤 관련이 있는가?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경력 성공에 대한 개

인적 요인을 검토 위해서 연구 대상을 55세

이상으로 정하여 오랫 동안 직장 생활을 한

종업원의 주관적 경력 성공을 시간적인 틀에

서 다룰 것이다. 결과 분석에서 온전하게 경

력을 마무리 한 직장인을 전체 샘플에서 분리

하여 분석할 것이다. 연구 목적은 첫째, 경력

몰입과 조직 몰입이 주관적 경력 성공을 예

측하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경력 몰입과 조

직 몰입이 주관적 경력 성공을 설명한다는

것은 선행 연구들에서 밝혀졌다(Greenhaus & 

Parasuraman, 1993; Carson et al, 1997). 본 연구

에서는 관리자급 대상의 선행 연구의 결과를

장노년층으로 확대 했을 때 이들의 관계가 성

립되는지 반복 검증할 것이다. 둘째, 과거의

경력 및 조직 몰입이 경력 성공에 미치는 영

향과 주도적 성격과 주관적 경력 성공 사이를

경력 및 조직 몰입이 매개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다. 셋째, 현재의 주관적 경력 성공과 미

래 시간 조망 사이에서 자기 효능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밝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

재의 활동적 노년과 주관적 경력 성공의 관계

에서 미래 시간 조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

펴보는 데 있다.

경력 몰입, 조직 몰입, 경력성공의 관계

Arthur, Hall, 그리고 Lawrence(1989)는 경력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개인의 직장 경험이 지

속적으로 펼쳐져 나가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경력은 주관적 경력 성공과 객관적 경력 성공

의 두 관점에서 기술될 수 있는데, 주관적 경

력 성공은 자신의 경력의 되어져 가는 것에 

대한 자각을 반영하고(Stebbin, 1970), 주로 ‘경

력 만족감’으로서 측정된다. 반면, 객관적 경

력 성공은 어느 정도 관찰 가능한 직위, 위치, 

상태의 변동을 반영하며(Barley, 1989), ‘승진의

횟수’나 ‘연봉 수준’으로 측정될 수 있다.

경력 성공이라는 연구 주제를 다룰 때, 개

인과 조직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즉, 개

인의 경력 성공은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이 영역에 대해 개인과 조직 둘

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많은 연구

자들은 개인의 경력 성공을 촉진시키는 개

인 요인과 조직 요인을 밝히려고 노력하였

다(Boudreau, Bosewell, & Judge, 2001; Jud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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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tz, 1994; Seibert & Kraimer, 2001; Wayne, 

Liden, Kraimer, & Graf, 1999).

경력 및 조직 몰입과 경력 성공은 경력 연

구에 중요한 변수로 간주된다. 경력 몰입은

객관적 경력 성공과도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경력에 몰입하는 종업원들은 조직에서 더욱

노력하고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획득하려

고 애쓰기 때문이다(Aryee & Tan, 1992; Blau, 

1989). 경력 몰입은 조직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학습 동기를 예측

한다(Cheng & Ho, 2001). 일반적으로 많은 노

력은 높은 성과를 이끄는데(Bandura, 1993), 

Greenhaus와 Parasuraman(1993)은 높은 성과가

높은 급여나 승진과 같은 외적인 보상을 가져

온다는 것을 보였다.

경력 몰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덜 한 사

람들보다 주관적 경력 성공을 더욱 경험할 수

있다. Kiesler(1971)는 직업이나 경력에 대해 더

욱 몰입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

해 더욱 경력 성공에 일관적인 태도를 가진다

는 것을 밝혔다. Lee 등(2000)은 직업 몰입이

경력 만족감과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보였다. 

또한 의학 도서관의 사서를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낮은 경력 몰입을 하는 사람들보다 높은

경력 몰입을 하는 사람들이 더욱 높은 경력

만족감을 보인다는 것이 밝혀졌다(Carson et al, 

1997). 이러한 연구 결과들에 기반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다.

가설 1. 경력 몰입은 주관적 경력 성공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Porter, Steers, 그리고 Mowday(1974)는 조직

몰입을 특정한 조직에 정체성을 가지고 관여

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몰입

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조직의 목

표와 가치에 강한 신념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둘째는 조직을 지지하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며 셋째는 조직 구성원으로 계

속 유지되고 싶다는 욕구이다. 조직 몰입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에 비해 회사를 이

직하지 않으려고 한다(Kraut, 1970).

조직 몰입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에

비해 높은 경력 만족감을 가진다(Carson et al, 

1997). 조직이 필요한 태도와 직무 활동을 하

기 때문에 객관적인 경력 성공의 지표인 승진

의 기회가 높을 수 있고 연봉도 많이 받을 수

있다(Greenhaus & Parasuraman, 1993). 조직 몰입

이 높은 사람들은 조직에 필요한 노력과 활동

을 하고 직무 열의가 높은 사람들이다. 일을

하는 동안 최선을 다하며 본인이 한 일에 대

해서 책임을 지며 만족감을 느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세웠다.

가설 2. 조직 몰입은 주관적 경력 성공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도적 성격, 경력 몰입, 조직 몰입, 주관적

경력 성공의 관계

안정적인 개인차 변인은 태도와 행동에 영

향을 미치므로 주관적 경력 성공을 결정하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Boudreau, Bosewell, 

Judge, & Bretz, 2001). 사람들은 의도적이고 직

접적으로 그들의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Buss, 1987; Diener, Larsen, & Emmons, 

1984). Bateman과 Crant(1993)는 개인차 변인의 

하나로서 사람이 주도성을 연구했는데, 이는

사람이 처한 환경에서 적극성을 발휘하고 의

미있는 변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인내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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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들의 연구에 따

르면 공동체 서비스 활동에 관여하는 것과 건

설적으로 환경이 변화하는 것과 정적인 상관

이 있었다. Bateman과 Crant(1999)는 회귀 모형

을 통한 연구에서 주도적 성격 변인이 특성의

5요인이 경력 성공을 예측하고 난 뒤에도 주

관적 경력 성공과 객관적 경력 성공을 설명했

다.

Bateman과 Crant(1993)의 연구 결과는 주도적

성격이 잠재적인 리더십의 지표이며 주관적

경력 성공의 중요한 개인차 변인이었다. 주도

성을 가진 사람들은 경력 성공의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는 환경과 직장 상황을 선택하고 만

들어 내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주관적 경력 성공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Seibert et al, 1999). 황애영과 탁진국(2011)의

연구에서 주도적 성격은 주관적 경력 성공을

예측하였고 프로틴(protean) 경력지향성이 주도

적 성격과 주관적 경력 성공 사이를 매개하였

다.

주도성이 높은 사람들은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조직의 미션을 변혁하며 문제가 발

생하면 주도적으로 발견하고 해결하려한다

(Crant & Bateman, 2000).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볼때, 주도적 성격이 높을수록 조직의 가치와

동일시하고 조직에 헌신하려고 하는 조직 몰

입이 높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성

격은 자기 경력을 개척하고 개별해나가는 것

과 관련된 경력 몰입도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조직 몰입과 경력 몰입은 주관적 경력

성공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앞서

상술했다. 따라서, 주도적 성격에 영향을 받은

경력 몰입과 조직 몰입이 주관적 경력 성공에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다.

가설 3-1. 주도적 성격과 주관적 경력 성공

사이를 경력 몰입이 부분 매개할 것이다.

가설 3-2. 주도적 성격과 주관적 경력 성공

사이를 조직 몰입이 부분 매개할 것이다.

자기 효능감, 주관적 경력 성공, 미래 시간 조

망의 관계

자기 효능감의 정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확신

하는 것이다(Bandura, 1977a). Bandura는 자기

효능감을 설명하는 근원 중에 과거의 성공과

실패가 중요함을 지적했다. 과거에 많은 실패

를 했을 경우에 무기력한 자아가 형성될 수

있고, 성공이 많은 경우에는 자기 평가를 높

여서 자기 효능감이 좋아질 수 있다. 경력 성

공은 성취 혹은 긍정적 직업 관련 결과로서

(Seibert, et al, 1999), 개인의 직장이나 경력 궤

도에서 많은 성공에 기인한다. Day와 Allen 

(2004)의 연구에서 주관적 경력 성공과 자기

효능감 사이에 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경력에서 연속적인 경력 성

공의 축적에 대한 자기 평가인 주관적 경력성

공은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된다.

주관적 경력 성공에 영향을 받은 자기 효

능감은 다시 미래 시간 조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사회 인지적 경력 이론(Lent, 

Brown, & Hackett, 1944)에 따르면, 자기 효능

감과 기대되는 결과는 미래 시간 조망과 밀접

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Walker & 

Tracey, 2012). 사회 인지 이론은 행동, 인지, 

개인 요인과 환경에서 사건이 삼자적 상호작

용을 하고 서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본 연구의 틀에서는 직업 환경으로부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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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경력 성공으로 높아진 자기 효능감을 가

진 개인이 인지적 요소인 미래 시간 조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미래 시간 조망은 개인의 시간이 미래에 얼

마나 많이 남았는지 믿는 것이고(Cate & John, 

2007), 개인의 주관적인 시간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Lang & Carstensen, 2002). Zimbardo

와 Boyd(1999)는 시간 관점에 대한 그들의 연

구에서 미래 시간 조망과 관련된 성격 변인들

에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우울, 공격성, 자

아 통제, 새로운 것 추구하는 것과는 부적인

상관이 있고 생기넘침, 개방성, 자존감과는 정

적인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 성격의 다른 구

성 요소로서 희망 또한 미래 시간 조망을 설

명하는 중요한 요소이다(Synder, 1991). 자기 효

능감은 결과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

하는 희망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 시

간 조망이 높아서 스스로 많은 것을 할 수 있

다는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면, 주관적

인 경력 성공과 그로 인해 형성된 긍정적 자

기 개념인 자기 효능감이 미래 시간 조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울 수 있었다.

가설 4. 주관적 경력 성공과 미래 시간 조

망사이를 자기 효능감이 정적으로 매개할 것

이다.

활동적 노년, 미래 시간 조망, 주관적 경력 성

공의 관계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활동적 노년(active 

aging)은 “나이가 들어서도 삶의 질을 강화하

기 위해 참여, 건강, 안전(security)의 기회를 극

대화하는 과정”(WHO, 2002)으로 정의된다. 활

동적 노년은 건강, 소득, 그리고 경제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상태와 관련있고 노년의 사회활동은 WHO 기

준으로 참여, 건강, 안정의 세 축으로 구성되

어 있음을 알 수 있다.

Sarah와 Hellen(2011)은 활동적 노년의 세 축

에서 참여에 해당하는 요인을 ‘성인학습’, ‘친

구와 접촉’, ‘자원 봉사 활동’ 등 13개의 유형

으로 분류했으며, Carole과 Jennifer(2002)는 ‘목

적성’, ‘만족감’, ‘주도적 목표’, 및 ‘활동성’의

범주로 구분했다. 국내에서 이주일, 강연욱, 

김지현, 유경(2011)은 생산적 노화 척도를 개

발하였는데 포함된 요인은 ‘목표 지향적 활동

하기’, ‘경력개발 활동하기’, ‘가족지원 활동하

기’, ‘자원 봉사 활동하기’였다. 정병은과 이기

홍(2009)은 노인이 인식하는 중요한 활동이

‘종교모임’, ‘연고모임’, ‘자원봉사’, ‘취미활동’, 

‘배움학습’, ‘경제활동’, ‘소일거리’라는 결과를

보였다. 권현수(2009)는 사회 참여 유형으로

‘종교활동’, ‘친목모임’, ‘동창회 활동’으로 나

누고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연구하였다.

Stahl과 Patrick(2011)은 사회정서적 선택 이

론(Carstensen, Isaacowitz, & Charels, 1999)과 미래

시간 조망이 신체적 활동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사회적 선택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그들의 생애가 얼마나 남았

는지에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서 목표와 행동

의 우선 순위를 정한다. 본 연구의 관점에 이

를 비추어 보자면 미래 시간 조망을 하는 수

준에 따라서 현재 활동하는 정도가 달라짐을

시사한다.

Walker와 Tracey(2012)는 자신의 미래를 가치

롭게 생각하며 미래의 목표를 위해 꾸준히 준

비해나가는 사람들은 경력 의사결정에 효능감

이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덜 느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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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를 보였다. 미래 시간 조망을 높게

가진 학생들은 낮은 학생들에 비해 보다 효과

적인 학습방법을 취하고 내재적 동기로서 학

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ilde, Vansteenkiste, & 

Lens, 2012). 이주일(2013)은 노년의 시간 조망

에서 개인차가 날 수 있고 현재의 활동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보였다.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그의 연구에서 성

격 요소인 안전 애착 및 개방성이 목표 추구

활동, 경력개발활동, 가족지원활동, 사회봉사

활동을 예측하는 관계에서 미래 시간 조망이

매개하였다.

앞서 주관적인 경력 성공은 미래 시간 조망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Day & Allen, 2004)는

것을 검토하였다. 이뿐 아니라 주관적 경력

성공에 영향을 받은 미래 시간 조망이 활동적

노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왜

냐하면, 지금까지의 성공 경험으로 앞으로도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여기고 자신에게

남은 시간도 넉넉할 것이라 볼 것이기 때문이

다. 생산적 노년을 보내는데 있어서 미래

시간 조망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이주일, 

2013). 왜냐하면, 생산적 노년의 구성 개념과

활동적 노년의 구성 개념이 상반되는 것이 아

니라 비슷한 면이 많이 때문에 유사하게 적용

될 것이다. 즉, 주관적 성공에 영향을 받아서

미래 시간 조망이 높아진 사람들은 앞으로 본

인에게 많은 시간이 남아 있고 기회들이 더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적극

적이고 많은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5. 주관적 경력 성공과 활동적 노년

사이를 미래 시간 조망이 정적으로 매개할 것

이다.

지금까지 검토한 선행 연구들과 가설들을

기준으로 본 연구의 개념적인 모형을 제시하

면 그림 1과 같다.

방 법

연구 참가자 및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며 정기적인

노동을 하고 있는 55세 이상의 남녀 400명이

참가하였다. 남자는 208명으로 전체의 52%였

고 여자는 192명으로 48%였다. 정규직으로 일

하는 사람들은 110(27.5%)명이고 비정규직(계

약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226(56.5%)명이

며 비정규직(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사람들은

64(16%)명이었다. 400명 중에서 주 경력을 은

퇴한 사람들은 전체의 36%인 144명이었다. 연

령대는 55~70세의 사람들이 참가했고 평균

63.1세, 표준편차 4.6세였으며 55~65세와 66~ 

70세가 각각 200명 씩이었다. 교육수준으로는

무학 2(.5%)명, 초등학교 졸업 55(13.8%)명, 중

학교 졸업 108(27%)명, 고등학교 졸업 176 

(44%)명, 전문대학교 졸업 16(4%)명, 대학교 졸

업 51(10.3%)명, 대학원 졸업 2(.5%)명 이였고

그림 1. 연구의 개념적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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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교육 기간에서 평균적으로 교육받은 기

간은 평균 10.84년, 표준편차 2.96년이었다.

연구자들이 분석에 사용될 설문을 구성한

후, 연구 참가자의 거주 지역, 연령, 노동 형

태 등의 대략적인 정보와 함께 국내에서 학술

연구 조사 회사에 자료수집을 의뢰하였다. 조

사 회사는 조사원들을 교육시킨 후, 서울에

거주하는 55~70세의 노동하는 분들을 대상으

로 설문하였고 설문지를 본인이 작성하게 하

였으며 글을 읽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원이

읽어주고 참가자가 답변하면 받아쓰는 방식으

로 진행했다. 자료 수집에 약 한 달이 소요되

었으며 본 연구의 척도 외에 활동적 노년 연

구를 위한 다른 연구 설문들과 함께 패키지로

설문이 이루어졌다.

측정 도구

주관적 경력 성공

주관적 경력 성공 척도로서 Greenhaus 등

(1990)이 개발한 경력 만족 척도 5개 문항, 

Johnson(2001)의 고용가능성 5문항, 이동하

(2007)의 1문항으로 구성하여 11개 중에서 신

뢰도를 낮추는 한 문항을 제외한 10개 문항으

로 오은혜와 탁진국(2012)이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 10개 문항을 사용하였는데, 문항

들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서 본 연구 설계에

맞게 과거를 돌이켜 평정할 수 있는 문장으로

교정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나의 직장 경력을

돌이켜 볼 때 지금까지 내가 이룩한 것에 만

족한다” 등이 있다. 각 문항에 5점 리커트 척

도(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그렇다)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8개 문항의 내적 신뢰

도인, Cronbach's alpha 값은 .88이었다.

조직 몰입

조직 몰입은 Mowday와 Porter(1979)가 개발

하고 김원형(1993)이 번안한 척도 근간하여 본

연구의 회고적 특성에 맞게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문항의 예로는 “다

른 직장보다 내가 근무하였던 직장을 선택한

것을 매우 잘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등이 있

다. 각 문항에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

지 않다 ~ 5=매우그렇다)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9개 문항의 내적 신뢰도인, Cronbach's 

alpha 값은 .86이었다.

경력 몰입

경력 몰입은 Blau(1985)가 개발하고 타당화

한 척도를 탁진국(1996)이 번안하여 연구한 것

을 사용했다.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문항들을

수정하였으며, 문항의 예로는 “내가 선택했던

직업들을 너무 좋아해서 결코 이직업들을 포

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등이 있다. 각 문항에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그렇다)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7개 문항

의 내적 신뢰도인, Cronbach's alpha 값은 .68이

었다.

주도적 성격

주도적 성격은 Bateman과 Crant(1993)가 개발

한 후, Seibert 등(1999)이 10개 문항으로 단축

하였는데 국내에서는 황영애와 탁진국(2010)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나

는 항상 내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

는다” 등이 있다. 각 문항에 5점 리커트 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그렇다)를 사

용하여 측정하였다. 10개 문항의 내적 신뢰도

인, Cronbach's alpha 값은 .8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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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시간 조망

미래 시간 조망은 Lang과 Carstensen(1994)이

사람들의 미래 시간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

한 것을 김민희(2008)가 번안한 사용한 10문항

을 사용했으며, 문항의 예로는 “내 미래는 많

은 기회들이 기다리고 있다” 등이 있다. 각 문

항에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그렇다)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10개

문항의 내적 신뢰도인, Cronbach's alpha 값은

.77이었다.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 척도는 Jerusalem과 Schwarzer 

(1992)가 개발하고 단축한 10문항을 사용하였

다. Schwarzer, Born, Iwawaki, Lee, Saito 및 Yue 

(1997)는 한국, 중국, 일본 등의 비교문화 연구

에서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했다. 문항의 예

로는 “내가 충분히 노력하면 일들을 잘 처리

할 수 있다” 등이 있다. 각 문항에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그렇다)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10개 문항의 내적 신뢰

도인, Cronbach's alpha 값은 .85였다.

활동적 노년

활동적 노년 척도는 국내에서 노년 연구를

하는 프로젝트 팀이 활동적 노년을 개념화하

고 요인을 탐색하여 척도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참여’ 범주에 포함되는 요인으로서

경력개발활동 명명될 수 있는 문항들만 사용

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 교육에 참가한다” 등이 있다. 각 문항

은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그렇다)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5개

문항의 내적 신뢰도인, Cronbach's alpha 값은

.84였다.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간의 관계를 분

석하기 위해서 SPSS 19와 AMOS 20 버젼의 통

계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우선, 연구에 사용된

각 척도들의 신뢰도 계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SPSS를 통해서 각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하였

다.

이후 주요 분석은 크게 1차와 2차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주 직장 경력을 마

무리 한 대상으로 경력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즉, 선행 연

구에서는 주로 관리자급을 대상으로 주관적

경력 성공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은퇴한 직장인들을 연구함으로 완

전한 경력 경로를 통해서 주관적 경력 성공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었다. 즉, 관리자급까지

만 했을 경우 관리자급 이후 은퇴까지 경력

성공을 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알 수

없기 때문에 주경력 은퇴자를 대상으로 연구

하여 이러한 점을 보완했다. 따라서, 1차 분석

에서는 400명 중에서 주 경력을 은퇴했다고

응답한 144명이 평정한 값이 분석 자료로 활

용되었다. 은퇴한 노인 144명이 평정한 자료

에 기초해서 주관적 성공, 주도적 성격, 조직

및 경력 몰입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상관분

석을 실시한 후, 위계적 회귀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무선화를 위해서 은

퇴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직장에 다니고 있거

나 재취업한 사람들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

었다. 따라서, 2차 분석에서는 연구에 참가한

전체 샘플이 사용되었고 1차 분석의 144명도

이 400명에 포함되어 있다. 400명이 평정한 자

료를 바탕으로 주도적 성격, 경력 몰입, 조직

몰입 및 주관적 경력 성공의 구조모형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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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S로 실시했다. 또한, 주관적 경력 성공과

미래 시간 조망 사이에서 자기 효능감이 자기

효능감이 매개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구조

방정식 모형으로 부분 매개 모형과 완전 매개

모형을 비교하여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경력

성공, 활동적 노년 및 미래 시간 조망의 관계

를 파악하기 위해서 매개모형 분석을 적용했

다.

결 과

은퇴한 직장인들(N=144) 대상의 측정 변인

들간 기술 통계치와 상관 관계

144명의 주경력을 은퇴한 직장인 자료를 가

지고 분석을 실행했다. 이 자료에 포함된 변

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했으며(1차 분석), 측정 변인들의 평균, 표

준 편차 및 상호 상관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주관적 경력 성공은 주도적 성격(r=.48, p< 

.01), 경력 몰입(r=.60, p< .01) 및 조직 몰입

(r=.67, p< .01)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경력

몰입은 조직 몰입(r=.70, p< .01) 및 주도적 성

격(r=.44, p< .01)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조

직 몰입과 주도적 성격 또한 정적인 상관

(r=.49, p< .01)을 보였다. 퇴직전 급여는 경력

몰입(r=.34, p< .01), 조직 몰입(r=.37, p< .01), 

그리고 주관적 경력 성공(r=.36, p< .01)과 정

적인 상관을 보였다. 회사규모와 경력 몰입

(r=.24, p< .01) 및 조직 몰입(r=.24, p< .01)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나 주관적 경력 성공

(r=.16, p> .05)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

았다. 연령과 경력 몰입과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r=-.19, p< .05).

변인 평균
표준

편차
1 2 3 4 5 6 7 8 9

 1. 성별 .42 .50

 2. 연령 64.36 4.07 -.32**

 3. 피교육 연수 11.07 2.75 -.25** -.18*

 4. 퇴직전 급여 1.88 .86 -.65** .19* .48**

 5. 퇴직 자발성 .45 .50 -.16 -.03 .02 .10

 6. 주도적 성격 3.09 .48 .01 -.19* .21* .15 -.05

 7. 경력 몰입 3.00 .48 -.12 -.17* .24* .31** -.07 .44**

 8. 조직 몰입 3.10 .56 -.18* -.11 .17 .34** -.02 .49** .70**

 9. 주관적경력성공 2.95 .57 -.04 -.01 .11 .37** -.13 .48** .60** .67**

10. 퇴직회사규모 1.23 .53 -.24** .002 .20 .36** .06 .09 .24** .24** .16

주 1. 1) 성별: 남성=0, 여성=1, 2) 퇴직 직전 월급: 200만원 미만=1, 200이상~400미만=2, 400이상~600미만=3, 600이

상~800미만=4, 800이상~1000미만=5, 1000이 상=6, 3) 퇴직 자발성: 자발적 퇴직=0, 비자발적 퇴직=1, 3)퇴직회사규

모: 100명 미만=1, 100~1000명 미만=2, 1000 ~ 10000명 미만=3, 10000명 이상=4

표 1. 변인들간 상관, 평균 및 표준 편차(N=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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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한 직장인의 주관적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과 몰입 변인

주관적 경력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 분석

을 실시했다. 회귀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

하였다. 통제 변인인 피교육 연수는 주관적

경력 성공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β=.11, 

p< .05). 이 결과는 정규 교육 기관에서 오랫

동안 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주관적으로 본

인의 경력에 성공했다고 인식함을 보여준다.

회귀 모형의 2단계에 포함된 주도적 성격은

주관적 경력 성공을 유의하게 예측했다(β=.48, 

p< .01). 이는 주도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일수

록 주관적인 경력 성공이 높음을 나타낸다. 

전체 모형에서 이 변인이 추가되었을 때 R2의

변화량(△R2=.22, p< .01)이 유의하였다. 3단계

에서 경력 몰입과 조직 몰입을 투입했을 때

R2의 변화량(△R2=.29, p< .001)도 유의하였다. 

이는 기존 2단계 모형에 대해 두 변인이 주관

적 경력 성공을 29% 더 설명함을 보여준다. 

경력 몰입은 주관적 경력 성공을 유의하게 예

측했으며(β=.24, p< .01), 경력 몰입이 주관적

경력 성공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경력 몰입은 주관적 경력 성공에 정적으로 영

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한 가설 1이 지지되

었다. 조직 몰입 또한 주관적 경력 성공을 유

의하게 예측했으며(β=.45, p< .001), 조직 몰입

또한 주관적 경력 성공에 강력한 예측 변인임

을 보여준다. 조직 몰입은 주관적 경력 성공

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 가설 2

가 지지되었다.

전체 연구 참가자(N=400) 대상으로 측정한

변인들 간의 기술 통계치와 상관 관계

전체 연구 참가자 400명을 대상으로 2차 분

석으로 실시하였으며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의

주관적 경력 성공

변인 β R2 △R2 F t

1단계: 통제 변인

  성별 -.001 -.01

  연령 .01 .13

  피교육 연수 .02 .93

  퇴직 자발성 -.14 -1.64

  퇴직회사규모 .15 .05 .05 1.51 1.78

2단계: 성격변인

  주도적 성격 .48*** .27*** .21*** 8.24*** 6.3***

3단계: 몰입 변인

  경력 몰입 .24** 2.79**

  조직 몰입 .45*** .54*** .27*** 19.67*** 5.28***

표 2. 주관적 경력 성공을 예측하는 위계적 회귀 모형(N=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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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표준 편차, 상호 상관 값은 표 3에 제시

하였다. 주관적 경력 성공과 피교육 연수

(r=.33, p< .01), 월 수입(r=.45, p< .01), 주도

적 성격(r=.52, p< .01), 경력 몰입(r=.68, p< 

.01), 조직 몰입(r=.78, p< .01), 미래 시간 조망

(r=.42, p< .01), 자기 효능감(r=.43, p< .01)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주도적 성격과 경력

몰입(r=.52, p< .01), 조직 몰입(r=.56, p< .01), 

미래시간 조망(r=.47, p< .01), 자기 효능감

(r=.67, p< .01)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또한

미래 시간 조망과 자기 효능감(r=.42, p< .01) 

및 주도적 성격(r=.47, p< .01)과 정적인 상관

을 보였다. 활동적 노년은 주도적 성격(r=.34, 

p< .01), 경력 몰입(r=.44, p< .01), 조직 몰입

(r=.36, p< .01), 주관적 경력 성공(r=.37, p< 

.01), 미래시간 조망(r=.38, p< .01), 및 자기 효

능감(r=.37, p< .01)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주도적 성격, 경력 몰입, 조직 몰입 및 주관적

경력 성공간의 구조방정식 모형

주도적 성격, 경력 성공, 조직 몰입 및 경력

몰입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서 경력 및 조직

몰입이 주도적 성격과 경력 성공을 매개하는

구조방정식 모형(연구모형)을 분석하였다. 주

도적 성격, 경력 몰입, 조직 몰입이 독립적으

로 주관적 경력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방

정식 모형(대안모형)과 비교하였다.

또한, 연구 모형을 수정 지표인 MI 

(modification index)에 따라서 오차간 상간을 주

어서 모형(수정모형)을 제시하였다. 각 모형의

부합도 지수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연구 모형

의 부합도 지수(CFI=.84, IFI=.84, TLI=.82, 

RMSEA=.07)가 대안 모형(CFI=.77, IFI=.77, 

TLI=.75, RMSEA=.08)의 부합도 지수보다 괜찮

변인 평균
표준

편차
1 2 3 4 5 6 7 8 9 10

 1. 성별 .52 .50

 2. 연령 63.14 4.60 -.11*

 3. 피교육 연수 10.84 2.96 -.39** -.36**

 4. 월 수입 3.59 1.55 -.06 -.46** .42**

 5. 주도적 성격 3.09 .54 -.14** -.25** .28** .33**

 6. 경력 몰입 3.06 .54 -.25** -.23** .36** .32** .52**

 7. 조직 몰입 3.15 .65 -.26** -.22** .36** .36** .56** .76**

 8. 주관적경력성공 3.08 .66 -.20** -.25** .33** .45** .52** .68** .78**

 9. 미래시간조망 2.60 .50 -.06 -.33** .18** .37** .47** .35** .38** .42**

10. 자기효능감 3.10 .52 -.11* -.30** .31** .36** .67** .46** .41** .43** .35**

11. 활동적노년 2.26 .88 -.11* -.22** .33** .33** .34** .44** .36** .37** .38** .37**

주 2. 1) 성별: 남성=0, 여성=1, 2) 월급: 100만원 미만=1, 100이상~150미만=2, 150이상~200미만=3, 200이

상~250미만=4, 250이상~300미만=5, 300이상=6,

표 3. 변인들간의 상관, 평균 및 표준 편차(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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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연구 모형이

이 들의 관계를 더욱 잘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절대적 부합도 지표인 CFI, 

IFI, TLI가 각각 .9이상이 되지 않고 상대적 부

합도 지수가 .06이하가 되지 않아서 좋은 부

합도를 가진 모형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부

합도를 높이기 위해서 MI(modification index)를

참조해서 연구 모형을 수정하였다. 수정 절차

는 MI값이 높게 나온 것을 기준으로 오차변량

끼리 상관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수정된 연구 모형의 통계량(χ2=999.90, df=507)

과 부합도 지수(CFI=.91, IFI=.91, TLI=.90, 

RMSEA=.05)는 표 4에 정리하였다.

수정된 연구모형에 대한 경로 계수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분석된 연구모형의 β 값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주도적 성격은 경력 몰입

(β=.79, p<.01)과 조직 몰입(β=.77, p<.01)에

높게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해서, 주도적 성

격이 경력과 조직 몰입에 있어서 강력한 예측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경력 몰입과 조직 몰입

둘 다 주관적 경력 성공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β=.36, p<.01, β=.62, p<.01). 이처럼

주경력을 은퇴한 직장인과 계속 본 경력을 유

지하며 일하고 있는 직장인 400명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도 가설 2가 지지되었다.

주도적 성격과 주관적 경력 성공 사이를 경

력 몰입이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가설 3-1)을

세웠는데, 경로 계수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Sobel(1983) 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유의한 Z값을 보였다(Z=3.75, p<.001). 이처럼

가설 3-1이 지지되었다. 또한 Sobel test를 통해

서, 주도적 성격과 주관적 경력 성공 사이의

조직 몰입의 매개 효과(가설 3-2)를 검증한 결

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Z=4.03, p<.001). 가

설 3-2 또한 지지되었다.

주관적 경력 성공과 미래 시간 조망 사이에서

자기 효능감의 매개 효과

주관적 경력 성공과 미래 시간 조망 사이에

서 자기 효능감의 정적인 매개 효과를 검증하

기 위해서 AMOS를 이용한 구정방정식 모형으

로 분석하였다. 자기 효능감의 매개 효과에

대한 결과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주관적 경

력 성공은 자기 효능감(β=.50, p<.00)과 미래
그림 2. 주도적 성격, 경력 몰입, 조직 몰입 및 주관

적 성공간의 관계

모형
부합도 지수

χ2 df RMSEA CFI IFI TLI

연구모형 1426.07 523 .07 .84 .84 .82

대안모형 1788.92 524 .08 .77 .77 .75

수정된 연구모형 999.90 507 .05 .91 .91 .90

표 4. 연구모형, 대안모형 및 수정된 연구모형의 부합도 지수(N=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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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조망(β=.38, p<.00)을 정적으로 예측하였

고 자기 효능감은 미래 시간 조망(β=.31, 

p<.00)을 정적으로 예측했다. 주관적 경력 성

공과 미래 시간 조망 사이에서 자기 효능감이

어떤 방식으로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완전 매개 모형과 부분 매개 모형을 비교한

통계치와 부합도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권장하는 부합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두 모형을 비교한 결과 상

대적인 부합도인 RMSEA 값은 같고, 절대적

부합도 지수인 CFI, IFI, TLI는 부분 매개 모형

이 조금 더 양호하게 나와서 부분 매개 모형

이 더 적합한 모형임을 알 수 있다.

주관적 경력 성공과 미래 시간 조망사이를

자기 효능감이 정적으로 매개할 것이라는 가

설 4를 검증하기 위해서, Sobel(1983) test를 실

시하였다. 그 결과 유의한 Z값을 보였으며

(Z=2.96, p<.01), 가설 4가 지지되었다. 부분

매개 모형에 대한 경로 계수인 독립 변인 →

매개 변인, 매개 변인 → 종속 변인, 독립 변

인 → 종속 변인의 표준화 회귀 계수와 비표

준화 회귀 계수 값은 표 6에 제시하였다.

주관적 경력 성공과 활동적 노년사이에서 미

래 시간 조망의 매개 효과

주관적 경력 성공과 활동적 노년사이에서

미래 시간 조망의 정적인 매개 효과를 검증하

였다.

미래 시간 조망의 매개 효과에 대한 결과를

그림 4에 제시하였다. 주관적 경력 성공은 미

래 시간 조망(β=.54, p<.00)과 활동적 노년(β

=.22, p<.00)을 정적으로 예측하였고 미래 시

그림 3. 주관적 경력 성공과 미래 시간 조망 사이에

서 자기 효능감의 매개 효과

경로 b SE β C.R p

주관적 경력 성공 → 자기 효능감 .40 .05 .50 7.40 .000

자기 효능감 → 미래시간조망 .45 .10 .31 4.75 .000

주관적 경력 성공 → 미래시간조망 .40 .07 .38 6.00 .000

표 6. 매개 모형의 변인간 경로계수(N=400)

모형
부합도 지수

χ2 df RMSEA CFI IFI TLI

완전 매개 1107.69 348 .07 .82 .82 .80

부분 매개 1068.24 347 .07 .83 .83 .81

표 5. 주관적 경력성공, 자기효능감, 및 미래시간조망의 관계의 완전 매개 모형 및 부분 매개 모형의 부합도

지수(N=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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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조망은 활동적 노년을(β=.27, p<.00)을 정

적으로 예측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활동적 노년과 주관적 경력 성공의 관계에

서 미래 시간 조망의 매개가 어떤 유형인지

탐색하기 위해서, 완전 매개 모형과 부분 매

개 모형을 비교한 통계치와 적합도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권장하는 부합도 수준

에 미치지 못하지만, 두 모형을 비교한 결과

상대적인 부합도인 RMSEA와 절대적 부합도

지수인 CFI, IFI는 같지만 TLI가 부합도 지수

가 약간 높다. 하지만, 권장할만한 부합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수정 지수를 참조하여 오

차 변량끼리 상관 관계를 설정하면서 부분 매

개 모형을 수정하였다.

Brown(1997)이 권장하는 Baron과 Kenny(1986)

의 매개 모형을 4단계에 걸쳐서 분석하였고

표준화된 경로 추정치를 나타내는 값들을 표

8에 제시하였다. 1단계에서 주관적 경력 성공

과 활동적 노년 사이의 직접적 관계가 유의하

였고(β=.37, p<.00), 2단계에서 주관적 경력 성

공과 미래 시간 조망 사이에서 직접적 관계도

유의했으며(β=.54, p<.00), 3단계에서 미래 시

간 조망과 활동적 노년 사이의 관계 또한 유

의하였다(β=.39, p<.00). 4단계의 매개 변인인

미래 시간 조망이 포함되었을 때, 주관적 경

력 성공과 활동적 노년 사이의 직접적 효과가

유의하였다. 이 4단계에 걸친 간접 효과를 검

증하기 위해서 Sobel(1983) test를 실시한 결과, 

그림 4. 활동적 노년과 주관적 경력 성공의 관계에

서 미래 시간 조망의 매개 효과

매개 변인
1단계

P→O

2단계

P→M

3단계

M→O

4단계

New P→ O

간접적 경로

P→ M→ O
Sobel test

미래시간조망 .37*** .54*** .39*** .22*** .23*** Yes(Z=2.12*)

주 3. 1단계는 예측변인인 주관적 경력 성공(P)에서 결과 변인인 활동적 노년(O)에 대한 직접적 효과를 나

타낸다. 2단계는 예측변인의 매개 변인의 미래 시간 조망에 대한 직접 효과를 나타낸다. 3단계는 매개 변

인의 결과 변인에 대한 직접적 효과를 나타낸다. 4단계는 매개 변인이 포함되었을 때, 예측변인의 결과

변인에 대한 직접적 효과를 나타낸다.

표 8. 주관적 경력 성공에서 활동적노년에 대한 표준화된 경로 추정치

모형
부합도 지수

χ2 df RMSEA CFI IFI TLI

완전 매개 837.76 228 .08 .84 .84 .82

부분 매개 821.21 227 .08 .84 .84 .83

수정된 부분 매개 530.38 223 .06 .92 .92 .91

표 7. 활동적 노년, 미래시간조망, 및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에서 매개 모형 부합도 지수(N=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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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경력 성공과 활동적 노년 사이를 미래

시간 조망이 매개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처

럼, 가설 5가 지지되었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시간적인 관점에서 주관

적 경력 성공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주관적

성공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것들이 무엇인

지 탐색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목적을 기

술하자면 첫째, 경력 몰입과 조직 몰입이 주

관적 경력 성공을 예측하는지 검증하는 것이

었다. 둘째, 과거의 경력 및 조직 몰입이 주관

적 경력 성공에 미치는 영향과 주도적 성격과

주관적 경력 성공 사이를 경력 및 조직 몰입

이 매개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었다. 셋째, 

현재의 주관적 경력 성공과 미래 시간 조망

사이를 자기 효능감이 매개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활동적 노년과

주관적 경력 성공의 관계에서 미래 시간 조망

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는 데 있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자면, 경력 몰입과 조직

몰입이 주관적 경력 성공을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설명하여 가설 1과 2를 지지했다. 주도

적 성격과 경력 성공 사이를 경력 몰입 및 조

직 몰입이 매개하는 것도 유의한 것으로 밝혀

져 가설 3-1과 가설 3-2가 지지되었다. 이는

연구의 시간적 틀에서 주관적 경력 성공과 관

련된 과거가 현재의 관계를 다룬 것이었다. 

주관적 경력 성공과 미래 시간 조망 사이를

자기 효능감의 매개 효과를 분석했는데 유의

한 결과가 나와서 가설 4가 지지되었다. 이를

통해서 주관적 경력 성공의 관점에서 현재의

상태가 미래를 조망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지 고찰할 수 있었다. 또한,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주관적 경력 성공과 활동적 노년사이

에서 미래 시간 조망의 매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하게 나와 가설 5가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더욱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논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결과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자

면 첫째, 조직 몰입은 주관적 경력 성공을 유

의미하게 예측했다. 이는 선행 연구들(Carson, 

et al, 1997; Greenhaus & Parsuraman, 1993)의 조

직 몰입이 주관적 경력 성공을 예측한다는 연

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조직 몰입이 높은 사

람들은 조직에 필요한 노력과 활동을 남다르

게 함으로서, 높은 성과를 창출하고, 그 결과

객관적 성공 지표인 급여나 승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조직 몰입으로 인해서, 

급여의 상승이나 승진으로 과거에 객관적으로

경력에 성공했을 때, 본인의 전반적인 경력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며 주관적 경력 성공이 높

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주도적 성격과 경력 성공 사이를 경

력 몰입 및 조직 몰입이 부분 매개하는 효과

를 보였다. Seibert 등(1999)의 연구와 황애영과

탁진국(2011)의 연구에서 주도적 성격이 경력

성공을 예측한다는 결과를 보였는데, 본 연

구를 통해서 그 둘간에 관계를 경력 및 조직

몰입이 더욱 강화시켜 준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즉,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경력

및 조직 몰입을 높이고, 그로 인해 높아진 경

력 및 조직 몰입은 주관적 경력 성공에 긍정

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는 주도적 성격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열정적으로 하고 어

디에 있든지 열심이며 그러한 결과로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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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성공이 더욱 높아진다고 볼 수 있을 것

이다.

셋째, 주관적 경력 성공과 미래 시간 사이

를 자기 효능감이 부분 매개하는 결과를 얻었

다. Day와 Allen(2004)은 주관적 경력 성공과

자기 효능감 사이에서 정적인 상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경력 성공이 자기 효능감을 예측했다. 또한, 

경력 의사 결정 자기 효능과 미래 시간 조망

이 정적인 관련이 있듯이(Walker & Tracey, 

2012), 본 연구에서 일반적인 자기 효능감이

미래 시간 조망을 정적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매개 효과를 해석하자면, 스스로 주관적으로

경력에 성공했다고 여기고 만족하는 것은 본

인의 경력에서 많은 성공을 이루었다고 인지

하는 것이다. 성공에 대한 자각은 자기가 잘

할 수 있다는 신념을 느끼고 그렇게 고양된

신념이 앞으로도 본인에게 많은 기회가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경력 성공과 활동적

노년 사이를 미래 시간 조망이 부분 매개하

는 것이 밝혀졌다. 주관적 경력 성공은 다른

결과와 같이 이 분석에서도 미래 시간 조망

을 예측하고 미래 시간 조망은 활동적 노년

사이를 예측하였다. 이는 앞서 해석 했듯이

사람들이 주관적 경력 성공이 높으면 미래에

주어질 기회나 시간이 많다고 여기고 그에

영향을 받은 미래 시간 조망이 현재 더욱 왕

성한 활동을 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의 및 시사점

본 연구의 첫 번째 의의는 기존의 연구들은

경력 및 조직 몰입이 경력 성공에 미치는 영

향을 연구하면서 주로 중관 관리자급 대상으

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는 중간 관리자급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연구의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1차 분석에서

주 경력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한 은퇴한 직

장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경력 성공의 선행 연

구를 보완하는 연구를 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본 연구에서 밝혀진 변인들 간의

관계들이 아직 선행 연구에서 이루어지지 않

은 결과물들이 있다. 주관적 경력 성공과 미

래 시간 조망 사이를 자기 효능감이 매개하고

조절한다는 것은 본 연구를 통해서 처음 연구

되었다. 자기 효능감의 성격 특성이 현재 경

력에 만족하는 정도와 미래 시간을 염두하는

것에서 자기 효능감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주

관적 경력 성공과 활동적 노년 사이를 미래

시간 조망이 매개한다는 결과 또한 본 연구를

통해서 처음 밝혀졌다. 활동적 노년의 개념과

측정 도구에서는 한계일 수 있지만 새로운 심

리 구성개념을 연구함으로서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의의가 있다.

세 번째 의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관

점에서 조직 심리학에서 다소 추상적일 수 있

는 철학적인 접근의 연구 물음을 가지고 시간

의 이 세 측면을 통합하여 볼 수 있는 연구를

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과거가 현

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현재가 미래를 바

라보는 것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시 미래가 현재 활동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해줄 수 있는 연구이다. 다소 추

상적일 수 있지만 실무를 강조하는 조직 심리

학 연구에서 철학적인 접근을 시도했다는 의

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선발과 교육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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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경영에 실무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Bateman과 Crant(1999)의 회귀 모형을

통한 연구에서 주도적 성격 변인이 특성의 5

요인이 경력 성공을 예측하고 난 뒤에도 주관

적 경력 성공과 객관적 경력 성공을 설명했다

는 점과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볼때, 주도

적 성격이 직원 선발에서 하나의 지표로서 염

두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성격 측면을 고려

하여 조직 몰입과 경력 몰입을 높일 것인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종업원들의 조직에 대한 태도

교육에서 본 연구의 결과들에 기반해서, 경력

몰입과 조직 몰입이 이후 삶에서 얼마나 중요

하게 작용하는지를 강조함으로서 그들의 경력

및 조직 몰입할 수 있도록 고양시킬 수 있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실무적인 시사점은 미래

시간 조망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연구 결

과에서 미래 시간 조망은 현재와 미래를 잇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래

시간 조망이 높은 사람들이 더욱 낙천적이고

활동성이 많다는 것이 Savickas(1998)의 연구에

서도 밝혀졌는데 멘토와 멘티와의 관계에서 힘

들어하는 부하에게 상사가 미래 시간 조망을

키워주는 코칭을 함으로서 현재 직무에 더욱

열의를 가지고 임하게 리더할 수 있을 것이다. 

조직적인 관점에서 종업원들이 미래 시간 조망

을 높게 갖는 것은 직무 열의나 스트레스를 감

소시키는데 잇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제한점 및 향후 연구 과제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과거, 현재, 미래

에 대한 시간 틀로서 경력 성공과 관련되는 

변인들의 관계성을 보는데 있어서, 연구 참가

자가 과거의 경력과 조직 몰입에 대해 회고식

으로 응답했다는 것이다. 즉, 본 연구는 횡단

적인 연구로서, 설문 문항들은 과거 경력을

돌이켜볼 때와 같은 문항을 넣어서 과거의 경

력과 조직 몰입 정도를 측정하였다. 과거, 현

재, 미래를 더욱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 인과

성을 명확하게 하려면 종단적인 연구를 진행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현 시점에서 중간 관

리자를 대상으로 경력 몰입과 조직 몰입에 대

한 부분을 측정하고 20년 혹은 30년 후에 동

일인을 대상으로 주관적 경력 성공을 측정함

으로서 변인들 간의 관계를 더욱 정확하게 밝

힐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과거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도적인 성격을 연구 주제로 넣었다. 본 연

구의 틀에서 현재 연구 참가자들이 주도적인

성격을 묻는 문항들에 응답하게 함으로서 그

들의 주도성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이들의 주

도성에 근거해서 과거에 주도성을 유추하였다. 

이러한 연구 설계의 문제점은 연구 참가자들

의 성격이 살아오면서 바꿔어서 과거에는 현

재의 성격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성격이

바뀌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성격의 안정

성 논쟁은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이다. 특성

이론가들은 성격이 바뀌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성격 연구를 인지적으로 접근하는 학자들은

성격이 바뀔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안정적인지

가변적인지에 대한 찬반의 양끝은 연구자가

성격의 어떤 영역을 다루고 어떤 측정 도구를

사용하는지와 관련이 있다(Pervin, 1994). 특성

이론가들(Eysenck, 1993; Goldberg, 1993; McCrae 

& Costa, 1998)이 주로 초점 맞추는 성격 요소

중에 하나는 ‘내-외향 성’이고 자기 효능감이

나 자존감과 같은 성격 변인은 인지적으로 접

근하는 연구자들(Bandura, 1982; Mischel, 1999)

이 많이 연구하는 주제이다. 본 연구에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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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 주도성은 인지적 관점보다 특성에 더 가

깝다. 즉, 성격의 가변성에 인지적 성격 요소

보다는 덜 민감하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주도

성이 특성에 가까울지라도 연전히 특성이 바

뀔 수 있기 때문에 인과성에 대한 비판을 받

을 수 있다. 따라서, 주도적 성격도 경력 및

조직 몰입과 같이 종단적인 프레임에서 연구

되어야 한다.

셋째, 본 연구의 활동적 노년, 미래 시간 조

망, 주관적 경력 성공의 관계를 밝혔는데 활

동적 노년에 대한 개념과 측정 도구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주일(2013)의 생산적 노년 연

구에서 경력 개발 활동 요인에 사용된 문항들

과 유사한 문항이 본 연구의 활동적 노년 개

념화에 사용되었다. 활동적 노년과 생산적 노

년의 개념이 같은 것인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즉, 비슷한 개념을 한 연구에서는 생

산적 노년이라고 개념화하고 다른 연구에서는

활동적 노년이라고 개념화 한다는 자의성이

있었을 수 있다. 하지만, 활동적 노년의 개념

은 앞서 WHO의 공표한 것에 많이 의존하고

생산적 노년, 성공적 노년과 많이 겹친다. 사

실, 활동적 노년의 개념은 생산적 노년과 성

공적 노년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이 틀

에 포함된 요인과 같이 가는 면이 많다. 그렇

지만, 여전히 개념의 모호성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데, 국내에서 활동적 노년 연구를 하는

연구팀이 현재 이를 개념화하고 심리 척도를

타당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더

욱 명확한 측정도구와 활동적 노년의 구성개

념을 다양하게 반영하는 측정도구로서 관계를

더욱 깊게 탐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자들이 초점을 맞추고

연구하고 싶은 최종의 목표는 과거와 현재 시

간의 영향을 받아서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

의 모습이었다. 그런 점에서 과거와 미래를

본 것인데 단일 연구로 시간에 따른 현재의

다양한 측면을 다 연구할 수 없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과거의 경력 및 조직 몰입, 

현재의 경력 성공, 미래 시간 조망이 현재의

다양한 심리적 측면, 즉, 동기, 인지, 정서성과

의 복잡한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Pan과 Zhou(2013)는 경력 성공

과 행복 정서간의 관계를 최근에 연구하였는

데, 향후 국내의 경력 개발 연구도 다양한 현

재의 모습을 다룰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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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would be a prictor and outcome

of career success to senior in the frame of time?

In-Jo Park                    Juil Ree

Hallym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first to exmine the influence of career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n 

subjective career success, and mediating role of career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between proactive 

personality and career success. Second,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between subjective 

career success and future time perspective were exmined. Third, the mediation role of the future time 

perspective between active aging and subjective career success was exmined. Data was collected on 144 

retired emploees above 55 years old, and 256 employees ranged from 55 to 70 years old. Results first 

showed that career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had main effect on subjective and objective career 

success. Second, it indicated that career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roactive personality and career success. Third, the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howed that self-efficacy moderated and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career 

success and future time perspective. Lastly, the results of structural eqauation modeling indicated 

mediating effect of futre time perspective on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career success and active 

aging. Finally, implications of the results,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directions of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active aing, career commitment, organizational commitment, subjective career success, objective career 

success, future time perspective, proactive personality, self-efficacy


